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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활동 본격화
- 대전·세종·충청권 청소년 대상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 본격 시작 -

-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연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지난 5월 30일 국

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2026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발대식을 열

고 도시숲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참가자 150명을 비롯해 인솔자, 관계자, 주요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시숲의 역할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 시민과학자 준전문가와 함께하는 생물탐사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사업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

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청소년 150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오는 10월까지 식물·곤충·조류 분야 전문가와 함께 도시숲 

생물다양성 조사와 생태교육에 참여한다. 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생태 데이

터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생물 연구와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강신구 원장은 “청소년들이 도시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생물다양성 보

전에 기여하는 시민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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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5월 30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참가자 150명을 비롯해 인솔자, 

관계자, 주요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발대식을 진행했다.



<사진설명>

‘2026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청소년 참가자들이 조류, 식물 분야 전문가와 함

께 도시숲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고 있다.


